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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국세청, 위메프‧티몬사태 영세사업자…
부가세 700억원 조기환급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8일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

업·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700억원을 조

기환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일반환급으로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 대해 14일까지 환급금 531억원

을 지급할 예정이다.

  908개 조기환급 신청자들에게는 지난 2일부로 환급금

(178억원)이 지급됐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중간예납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장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

세 미납자의 납부연장 신청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피해 사업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무

조사 중인 피해 사업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할 경우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또한,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압류 재산 매각 유예 

신청 시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올해 8월 주식양도세 예정신고…
대주주 기준 10→50억원으로 완화

  올해 8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신고대상자에 대

해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

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

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어야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통신사 문자서비스(9일), 우편(13일) 

순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

스를 신설, 납세자가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도록 했다.

  ‘세율 선택 도우미’는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

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

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 및 손익통

산 방법, ‘세율 선택 도우미’ 사용법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

공한다.

  각 안내 영상은 국세청 누리집 신고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1.7% 오른 1만 30원
결정고시...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발표하고 

월 209시간 기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

로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고 밝혔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겼으나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

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2일 총 11차례 전원

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최

종 의결했다. 최임위는 같은 달 11일 제 10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사가 4차 수정안을 낼 때까지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심의를 이어갔

다.

  이후 공익위원은 11차 회의가 개의되자마자 1만~1만

29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

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기도 했다.

  노사가 각각 최종안으로 1만120원과 1만30원을 제시했

고, 표결을 통해 사용자 안 14표, 노동자 안 9표로 1만30원

으로 결정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에서 우리 경제·노동시

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

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존중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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